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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한국찬송가공회 보고

제102회기 (재)한국찬송가공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국 장 김시영

국 장 김용남

1. 조  직

∙ 이 사 장 : 박무용 목사(합동), 윤기원 목사(기장)

∙ 이    사 : 김정훈 목사(합동), 박대선 목사(기침), 오창우 목사(통합), 오병욱 목사(고신)

유동선 목사(기성), 윤두태 목사(합동), 이명구 목사(예감), 이승철 장로(통합),

이홍렬 목사(루터), 전명구 목사(기감), 정지강 목사(기감), 서기영 장로(합동)

2. 사업보고

1) 찬송가 보급 현황(2017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찬송가 출판 : 1,006,000부

2) 임시이사회 8회 회집

3) 임원이사회 15회 회집

4) 소송현황보고

5) 서울 지부 사무실 개설(기독교회관 1013호)

6) 국장 채용(김시영목사, 김용남목사)

7) 천안 본사 사무실 이전

8) 저작권 승인 年22회

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재판 완료

10) 공회 로고제작 완료

11) 불법출판물 전수조사 및 단속(책자, 미디어, 음원)

12) 저작권 법률 고문 위촉(남형두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3) 직원대상 저작권법 연수교육 연중 시행(한국저작권위원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송대 법학

과)

14) 직원대상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 취득(한국자격개발원)

3. 제36회기 사업계획(2018. 4. 1 ~ 2019. 3. 31)

1) 21세기 찬송가 출간 및 보급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로 나뉘어져 있던 찬송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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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통일찬송가”로 한권의 찬송가로 출간하였다. 한국교회는 “통일찬송가”를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의 찬송가를 통해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통일찬송가” 이후 1996년부터 교회음악전문가, 국문학자, 영문학자등과 함께 10년의 연구 개

발기간을 거쳐 2006년 새롭게 편집된 “21세기 찬송가”를 출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국교회 예배와 찬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교단간의 합의를 통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출판권을 예장과 서회로 

정리한 후, 찬송가의 출간과 보급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에 지금껏 힘써오고 있다.  

2) 저작권 관리사업

가) 저작권법에서 보장한 찬송가의 출판과 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회의 저작권 

수익성을 높인다.

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관련 계약상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저작권 및 출판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 공회의 선교정책에 반하는 저작권자의 곡은 저작권대책위원회를 통해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공회와 소송 중에 있는 저작권자의 곡과 가사는 원칙대로 삭제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하도록 노력한다.

3) 선교사업

가) 해외 동포들을 위한 무료찬송가보급 및 선교용 찬송가를 제작한다. 특히 북한동포를 위한 선

교용 찬송가 보급에 노력한다. 

나) 국내에 필요한 전도 및 비치용 무료찬송가를 자체제작 또는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한다.(군부

대, 경찰서, 교도소, 요양원, 불우시설 등)

다) 공회는 한국교회의 음악을 통한 선교를 적극 후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찬송가 편곡대회, 찬

양창작경연대회 및 의미 있는 오페라 제작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국 교회음악 발전을 지원한다.

4) 음원관리 사업

  현재 교회음악의 새로운 분야로 개척되고 있는 종교음악의 온라인화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스트

리밍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음원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를 통해 찬송가의 

효율적인 보급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공회가 찬송가 음원사업을 직접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 시

킨다.

5) 연합 사업

  (재)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교회의 교단 연합사업 기관으로써 그간 문화발전과 교회음악을 통한 선

교사역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교단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각 교단장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찬송가를 통한 연합 사업을 활발히 전개한다. 


